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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도 울산광역시 남구 문화예술창작촌

레지던시 입주작가 최종 선정

- 문학, 시각예술분야 입주작가 최종 선정 -

○ 울산광역시 남구 문화예술창작촌(고래문화재단 운영)은 레지던시 공간인 

장생포 아트스테이와 창작스튜디오 장생포고래로131의 2025년 입주 작가 

17명을 최종 선정했다.

○ 1월 21일부터 2월 12일까지 진행된 입주 작가 공개 모집에는 총 51명이 

지원하였으며, 1차 서류 심사와 2차 인터뷰 심사를 거쳐 2월 21일 최종 

선정되었다.

○ 선정된 입주작가는 ▲장생포 아트스테이(문학) - 강병철(소설·시), 

김민수(희곡), 김순영(소설), 김태영(필명:김이재)(수필), 김정희(시), 김지성(소설), 

유덕희(소설), 이병용(시·아동청소년문학), 이수정(필명:이다온)(수필), 

이영훈(수필), 이채운(소설), 이현수(소설), 정성연(필명:정라헬)(소설), 

최미정(아동문학) 이상 14명(출퇴근형 6명, 숙박형 8명) ▲창작스튜디오 

장생포고래로131(시각예술) - 이민정(평면회화), 장영은(동양화·공예), 

장우석(회화·설치)로 3명이 최종 선정되었다.

○ 문학 심사위원단은 “전국에서 많은 작가들이 높은 관심을 갖고 참여했다”며, 

“창작 공간 제공은 작가들의 창작 의욕을 고취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

프로그램”이라고 평가했다. 시각예술 분야 심사위원단은 “우수한 작품과 

다양한 장르의 작가들이 응모해 올해는 선발 과정이 더욱 어려웠다”며, 

“아쉽게도 함께하지 못한 작가들에게도 깊은 안타까움을 느낀다”고 총평을 



남겼다.

○ (재)고래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레지던시는 입주 작가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

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, 이를 통해 참여 작가들은 주목할 만한 

성과를 거두고 있다. 특히, 2021년 입주 작가인 임택수는 장편소설 <김섬과 

박혜람>으로 세계문학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다. 소설의 마지막 부분에는 

장생포문화창고와 함께 장생포가 배경으로 등장해 작품 속에 자연스럽게 

녹아들었다. 또한, 시각예술 분야의 작가들 역시 레지던시 경험을 발판 삼아 

서울, 청주, 전주 등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활발한 창작 활동을 이어가고 

있다.

○ 선정된 작가들 중 시각예술분야 작가들은 3월부터 입주를 시작하며, 입주 작가 

소개전을 시작으로 울산 남구에서 본격적인 창작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. 

고래문화재단 이사장은 “작가 워크숍, 교류 전시 및 프로그램, 예술가 

프로젝트 등을 통해 울산 남구의 문화예술 콘텐츠를 발굴하고, 문화적 기반이 

부족한 이 지역이 창작과 교류의 중심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

지원하겠다.”라고 강조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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